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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전문대학원(Law School) 진학가이드(188)

변호사시험 장애 응시자 편의지원 개선

[로스쿨�소식]

- 사례형 과목 추가시간 연장, 보조공학기기 제공 확대 등

법무부는 「법조인 선발·양성 개선 TF」 논

의, 장애 응시자 및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 수

렴 등을 거쳐 장애 응시자 편의지원 개선방

안을 마련하였습니다.

※ 「법조인 선발·양성 개선 TF」는 ’22. 8. 

「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(위원장 법무부차

관)」 산하에 법무부·교육부·법원·대한변

협·법전원 등의 참여로 구성 

(1) 우선 변호사시험 사례형 과목의 지문 길

이,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전맹인에 대한 

추가시간은 현행 1.5배에서 1.7배로, 지

체장애(중증)·뇌병변장애(중증), 약시자는 

현행 1.33배에서 1.4배로 연장하였습니다.

※ 나머지 선택형, 기록형 과목의 추가시간은 

현행과 동일

(2) 고비용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던 점자정보

단말기 등 보조공학기기를 전맹인 등이 희

망하는 경우 법무부가 제공하기로 하였습

니다.

(3) 논술형 시험의 쟁점 메모와 법전 조회의 

편익 증진을 위하여 노트북을 활용하는 장

애 응시자에게 추가 노트북을 제공할 예정

입니다.

(4) 또한 제13회 변호사시험 컴퓨터 작성 방

식(CBT) 시행에 맞추어 장애 응시자의 편익 

증진을 위하여 일반 응시자와 달리 개인용 

키보드와 마우스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.

한동훈 법무부장관은 “선천적 전맹 시각

장애인으로서 최초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

김진영 변호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, 이

번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. 법무부는 앞으

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 보

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좋은 의견

을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”라고 말하였

습니다.

법무부는 8. 5.(토) 시행 예정인 제14회 법

조윤리시험부터 위 개선방안을 적용하고, 향

후에도 장애 응시자들이 변호사시험에서 공

정한 기회와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

록 노력하겠습니다.


